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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ookmark: _Hlk533704436]SKT, KT·LGU+·KCTV제주방송과 
해저 광케이블로 제주-우도 연결했다
- 통신3사-KCTV제주방송 컨소시엄 통해 월 15만명 방문하는 우도의 통신 인프라 강화
- 광케이블 통해 5G/LTE 서비스 용량 확대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가능해져
- “해양/도서 권역의 통신품질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할 것”
	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
※ 금일 준공 행사 종료 후 사진 추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.
※ KT도 동일 내용으로 보도자료 배포합니다.



[2023. 12. 7]
[bookmark: _Hlk129986540]
SK텔레콤(대표이사 사장 유영상, www.sktelecom.com)은 KT, LGU+, KCTV제주방송과 컨소시엄을 이뤄 제주도와 우도 사이 약 3.23킬로미터 구간에 해저 광케이블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.

기존 통신3사와 KCTV 제주방송은 마이크로웨이브 통신*을 통해 우도에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으나,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통신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했다.
* 마이크로웨이브 통신
 : 무선 통신 기술로 두 지점 간 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기술로 도서·산간 등 광케이블 매설이 어려운 지역에서 유선망을 대체하는 역할로 활용됨. 

이에 SKT, KT, LGU+, KCTV제주방송 4사는 2020년 9월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해저 케이블 설치를 위한 해양조사와 안전진단, 해역이용협의, 공유수면 점용∙사용 허가, 지역 주민 소통 등을 진행, 2023년 12월 해저 광케이블 구축을 완료했다.

SKT는 이번 광케이블 준공을 통해 우도에 제공하는 5G 및 LTE 서비스 용량을 확대하고,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도의 통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종훈 SKT 인프라 엔지니어링 담당(부사장)은 "이번 해저 광케이블 준공을 통한 서비스 용량 확대와 통신 품질 개선은 우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해줄 것"이라며 “해양/도서 권역의 통신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새로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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